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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신 시민회관을 문화 창출, 발신지로】 

 

 

안녕하십니까. 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 

 

현재 센니치마에 지역에 정비 예정인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(신 

시민회관) 은 지금까지의 대관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는 오카야마 고유의 

문화 예술을 창조하고, 국내외의 발신해 나가는 창조 형 극장을 목표로 

하고 있습니다. 

이런 가운데 최근 신 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

세우기 위한 검토 간담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로부터 

유익한 제안을 받은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. 

 

・앞으로는 ＡＩ（인공지능）의 발달 등으로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해 

나간다. 미래에 남아있는 일과 새롭게 생기는 일은 독창적인 것이 될 

거라는 이야기도 있어 창조적인 예술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 될 것이다. 

 

・무대 예술이 갖은 의미는 ①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 것과 ②미래의 도시 

만들기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다. 그 

유무가 가져다 주는 지역 격차는 10 년 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. 

 

・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문화를 키우는 것이 문화가 가지는 큰 힘. 

오카야마에 그런 거점이 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. 

 

・좋은 극장은 의사를 자기고 생각하는 힘이 갖춰져 지역의 문제에 대해 

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의 접점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. 



 

이것들은 모두 좋은 의견으로서 제 자신도 토론에 참가하여 향후 

전개의 이미지가 생겨나고 즐거움이 더함과 동시에 앞으로 4 년 반이라는 

한정된 시간 속에서 신 시민회관이 문화창조, 발신지역으로서 오카야마의 

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시설이 되도록 든든한 방향성을 정리해 나가야 

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


